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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7. 14.(월) 18:00

‘한글로 쓰고 마음으로 잇다’…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개최
-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서 개막…46개국 235명 참가

- 김혜경 여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로 고국과 동포사회 깊게 연결”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매년 개최하는 ‘2025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가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ㅇ ‘한글로 쓰고 마음으로 잇다, 우리들의 한글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46개국 235명의 교사가 참가했다.

□ 이날 개회식은 이상덕 청장의 개회사, 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 

조영애 교장의 참가자 대표 인사말,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영상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ㅇ 이상덕 청장은 개회사에서 “언어를 잊으면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잊게 되므로,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민족 정체성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며 “AI시대에 발맞춘 

교수법부터 다문화학교 현장 방문, 선생님들을 위한 심리 강연까지 

실질적이고 따뜻한 연수가 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ㅇ 36년째 한글학교에서 봉사해 이번 참가자 중 최장기 근속 교사인 

조영애 교장은 “이번 연수가 서로의 열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교실로 돌아갈 힘을 얻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ㅇ 김혜경 여사는 영상 메시지에서 “머나먼 타국에서 재외동포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일은 언어교육을 넘어 우리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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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키우고, 우리 정체성을 전해주는 과정”이라면서

“주말 한글학교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아이들이 한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낯선 땅의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언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연결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만들어 주시는 한글학교 

교사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글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가 더욱 깊게 연결되고 

있음을 기억하겠다”고 격려했다.

□ 개회식에 이어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강연은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참가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ㅇ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학생들은 교사들을 위해 가야금 

5중주와 해금 6중주로 ‘아라리요’와‘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연주해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개회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북카페처럼 꾸며진 ‘재외동포청 팝업

스토어’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러운 교류의 시간을 가지면서 1회

부터 26회까지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전권도 감상했다. 

    

□ 참가자들은 15일부터 19일까지 △AI 활용 수업 실습 △다문화학교 

안산원곡초등학교 방문 △수준별 한국어 말하기 ·쓰기 교수법 수강 

△재외동포청 방문 △재외동포청 한글학교 담당자들과의 지역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 붙임 1. 한글학교 초청연수 포스터 2부.

         2. 한글학교 초청연수 개회식 사진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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